
사형수 포교 50년

삼중 스님의남기고싶은인연
⑭ 사형수 김선자

사형수김선자는억울하다

사형수 김선자를 아는 이들은 그를‘대한민국

최초 여성 연쇄살인범’‘아버지와 친동생을 살해

한 희대의 패륜범’으로 기억한다. 20여 년이 지난

현재까지 여러 방송서 자주 언급되며 등장하는

김선자. 나는 김 씨만큼 무고하다며 억울해하는

사형수를지금껏만난적이없다.

1990년도 쯤 서울 구치소를 찾아간 나는 사형

집행이 확정됐다는 한 수감자를 만났다. 김선자

였다. 그간 만났던 사형수들은“잘못은 했지만 사

형당할 정도는 아니다”“억울한 나를 좀 살려달

라”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. 여느

때와 같이 교화 법문을 했다. 그런데 김선자는 확

연히다른태도로나를대했다.

나는 김 씨를 만나자마자 사형수에게 주로 하

는 <금강경>의 마지막 대목을 읊조렸다. ‘일체유

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’이란 4

구 경구는 실제 사형 집행 현장에서 하는 바로 그

대목이었다. 삶이라는 건 한 마당 꿈이니 죽음을

준비하라는 내용을 가만히 듣던 김 씨는 엉뚱한

소리를던졌다. 

“저는 곧 나가는데요?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.

좋은 법문 잘 들었습니다”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

었다. 김씨의말과웃음은과장도, 현실을부정하

는 것도 아니었다. 그 명백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

가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. 순간 나는‘아까 들었

던 사형수가 이 사람이 아닌가? 내 눈 앞에 있는

김선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맞는가’란 물음을

떨칠수없었다. 

김영삼前대통령정권말기, 그때만해도사형

구형부터 집행까지 일사천리였다. 바로 내일, 아

니 이 자리를 뜨면 집행을 진행할지도 모르는 상

황에처한사람같지않았다. 

너무나 황당해 김 씨에게 다시 물었다. 집에 간

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묻자, 김 씨는“저는 죄

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가지요. 난 집행당할 이유

가 없는데 왜 사형 당하나요?”라고 반문했다. 그

렇게 한 시간 정도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

을들어주고나오니나는얼이다빠지고말았다.

상황을 모두 지켜본 교도관에게 김 씨가 정신

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. 교도관은 그가

정신이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, 오는 사

람마다 한결 같이 오늘과 같은 주장을 고수했다

는 답을 할 뿐이었다. 교도관은“그 여자, 진심이

에요”란말까지덧붙였다.

여사를 나온 뒤 나는 김 씨의 완강함이 하도 이

상해서 그에 대해 알아봤다. 김 씨는 채권자, 아

버지, 여동생 등을 독살한 혐의로 1988년(49세)

에 경찰에 검거됐다. 살인 5건, 살인미수 1건을

저지른 김 씨는 재판 끝에 1989년 사형선고를 받

았다.

예상 밖의 태도로‘사형수의 억울함’을 고집하

는 김 씨의 이야기에 나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

었다. 김 씨가 한 말이 도저히 거짓말 같지 않았

기 때문이다.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‘그것이

알고 싶다’에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을 여러 차례

제보한 끝에, 실제로 김 씨에 대한 방송이 전파를

탔다. 

어디까지나 당사자 김 씨와 교도관의 말만 듣

고 한 제보였다. 하지만 제작진은 치밀한 탐사취

재로 현장서 증거들을 수집했다. 개략적인 문제

제기로 시작됐지만 경찰, 재판부 등 각종 관계자

들과 만나가며 몇 개월을 고생해 1시간짜리 추적

프로그램이완성됐다.

‘그것이 알고 싶다’김선자 편이 방영된 것은

의미가 있었다. 취재 과정에서 김 씨가 범인이 아

니라고 판단했다면 방송이 될 수 없었을 테니 말

이다. 방송은‘사형수 김선자가 억울하다’는 심

증적반증이기도했다.

억울함은 알려졌지만 풀리지는 않았다. 사람들

의 관심은 잠깐이었고, 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운

명은 여전히 집행대기 상태 그대로였다. 고심 끝

에 각별한 사이였던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을 만

났다. 배 前 장관은 김 씨의 억울함에 대한 내 이

야기를허투루듣지않았다. 

이후 대법관 출신 현직 법무부 장관과 식사자

리를 마련한 배 前 장관은 김 씨와 방송 이야기를

전했다. 당시 장관은 방송을 보고 조치를 취해달

라는 배 前 장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. 그 역

시방송을보고충격을받았다. 김씨사건을재조

사하라는 장관 지시가 교정본부 측에 직접 내려

졌다는건나중에들은이야기다. 

지방법원, 고등법원서 수십 번 재판을 거쳐 이

미 대법원 사형 확정이 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

없었다. 억울한 사형수 김선자는 대전 교도소로

이감됐다.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 이후 김선자 사

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경검찰이 부

담을 느꼈던 것 같다. 대전교도소로 수감된 이들

은김씨를비롯해대중에게잊혀졌다.

김 씨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방법은 재심뿐이

었다.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형수의 재심 신청은

즉시 기각된다. 사형수의 재심 허용은 전례 없

는 일이다. 결국 김 씨는 사형 선고 8년이 지난

1997년 12월 말, 다른 22명의 사형수들과 함께

처형됐다. 사실상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

었다. 

김 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, 시간이 많

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매체들이 김선자를 악

독한 사이코패스의 대명사로 끊임없이 이용한다.

텔레비전서 김 씨를 문득 마주할 때마다 영 마음

이 편치 않다. 학교를 못 다닌 김 씨는 글을 몰랐

다. 사형수김선자는그럴만한죄를지은것이맞

는가. 억울함에 울부짖지 않던 김 씨의 웃음은 잊

으려고해도좀처럼잊히지않는다. 

정리=김지원수습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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⑬ 서옹 스님·보문사 보살

“산에서들에서우연히마주쳤던그꽃, 혹시이름아시나요?”

살랑이는바람에묻는다.

나의 첫 번째 성지순례길에 옆자리에 앉으셨던 보살님이시다. 오고가

며 나눈 대화를 통해 나는 이 날 마음이라는 단어를 선물 받았다. 지금

까지 과장도 소홀함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. ‘그 보살님도 수행하면서

사는 사람이 아닌 살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?’라고 생각하면

서나의삶도내속마음의보폭과비슷하기를바란다.

“이 글을 보실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보살님 뵙고 싶습니다. 그날 고

맙고고마웠습니다.”

스님을뵙고말씀을받들다보면‘꽃처방(염화미소)’을받는다. 음성

엔 활기가, 웃음엔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‘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

어라. 그러면 서 있는 모든 곳이 참되리라(隨處作主, 立處皆眞).’고 일

러주고쥐어주셨다. 

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실이 진리임을

말씀하시곤 일상 속에서의 참선을 노래하듯이 들려주셨다. 그동안 마음

의 그네를 타고 곳곳을 둘러보았다. 지금도 비록 천국같이 평화로운 곳

에 늘 다리 내리고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달콤 쌉싸름한

향수를 느끼게 하는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여기가 내 자리라

고앉아보고있다.

이란 보살의‘밥짓는소리’

◀

▶

친부·여동생독살혐의

사형수로서집행대기중

“죄없어집에간다”고주장

보도, 교정지시있었지만

대전교도소로이감, 형집행

여전히싸이코패스대명사로

검거된김선자(사진왼쪽아래)가나온뉴스화면캡쳐.

양지국악사 사찰전통大법고·

법당천도법고·태징·목어

■ 서울매장 :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-1번지

02)3673-3442 / 764-2159, 010-5264-3906

■ 하남공장 :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

031)793-3906 / 010-5264-39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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